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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장녀가 먼저 다녀간 두산로보틱스, 엔비디아와 협업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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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 이사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

터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두산로보틱스)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두산로보틱

스와 엔비디아의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양사는 로보틱스 분야 협력에 나선 상태로, 향후 협력 확대를 꾀하며 로보틱스 기술 주도권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코리아 파트너스 나이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네이버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보틱스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엔비디아가 한국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황 CEO의 발언으로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협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로봇 분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지난 4월 말 황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경기도 성남시 두산로보틱

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하면서 양사 협력은 더 구체화됐다. 

두산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로봇 전용 실행 소프트웨어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로보틱스 시뮬레이

션·학습 인프라를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양사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로봇 실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타이베이=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컴퓨텍스 2026'은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2026.06.01.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로봇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고 2027년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2027년에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를 비롯한 주요 전시회에서 협업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양사가 로보틱스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오는 4일 방한하는 황 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로봇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황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이사가 지

난 4월 방한 당시 두산로보틱스를 방문한 것은 양사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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